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6, 단발 여신
고준희, 자아 내려 놓은 코믹 연기로 SNL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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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인 웃음, 과감한 풍자로 대한민국 트렌드를 이끄는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가 시즌 6, 9회 호스트 고준희의 시원
시원한 매력에 섹시 포텐까지 폭발했다. 

각종 화제성 지수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2024년 가을 대한민국 트렌드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SNL 코리아’ 시즌 6는 매 회
최정상 호스트들의 끼와 열정 넘치는 도전과 코미디 연기로 매주 토요일 저녁을 책임지고 있다.  

고준희는 오프닝부터 화끈했다. 신동엽의 근황 관련 질문에 속마음을 대변할 ‘속마음 친구’ 안영미를 대동한 고준희는 “걸리기만
해 봐”라며 속마음을 시원하게 쏟아내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고준희는 작정하고 마치 자아를 내려놓은 듯한 코믹 연기를 선보였다. 완벽한 보디라인 속 비밀을 감춘 신입 회원으로 러닝 크루에
합류, 아영의 방해 공작에도 어림도 없다는 듯 고수의 향기를 풍기며 남자 회원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이후 배구 여제로 변신한
고준희는 모든 것이 완벽한 걸크 잘생쁨 선배로 등장, 그를 추종하는 아영, 예은, 혜원에게 치명적인 플러팅을 날리는 가하면 신입
부원 신동엽과 아찔한 19금 케미까지 선보였다.

‘고준희의 손이고 에어랩’에서는 고준희 헤어스타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실질적이지 않은 솔루션으로 ‘손이고 에어랩’을 선
보이는 한편, 세 번째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로 변신, ‘결혼 좀 해본’ 자신만의 노하우로 결혼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뒤집어 놓았다.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감동한 고준희는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격하게 환호해 주신 관객 분들 덕분에 무대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눈물을 글썽인 채 환한 미소로 가슴 벅찬 소감을 밝혔다.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6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 현장 방청 신청은 쿠팡플레이
내 쿠플클럽을 통해 매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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